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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글로벌·국내 자동차 산업 분석: 전환기의 한복판 

1-1. 산업의 정의와 본질적 특성 

자동차 제조업은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설계·조달·가공·조립하여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내구재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세계 GDP의 약 3%를 차지하며, 직접 고용뿐 아니라 부품·소재·물류·판매·금융·정비 등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경제적 파급력은 어떤 제조업보다 큽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며, 수출 효자 산업으로서 무역수지에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이 산업의 본질적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극도로 높은 자본 집약성입니다. 하나의 신차를 개

발하는 데 수조 원의 R&D 비용이 소요되고, 공장 한 곳을 건설하는 데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투입됩니다. 기

아가 화성 EVO 플랜트에 약 4조 원을 투자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둘째, 복잡한 규제 환경입니다. 안전 

규제(충돌 기준, ADAS 관련), 배출가스 규제(Euro 7, EPA Tier 4), 연비 규제(CAFE 기준), 리콜 제도 등이 국가

별·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글로벌 OEM은 각 시장에 맞춘 차량 사양 관리에 막대한 리소스를 투입합니다. 

셋째, 긴 제품 개발 주기입니다. 완전 신차(풀 모델 체인지)는 통상 4~6년,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은 2~3년 

주기이며, 이 기간 동안 디자인·설계·시험·양산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입

니다. 하나의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십 개국에서 조달되며,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주었

듯 공급망의 취약성이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시장은 상위 10개 그룹이 전체 판매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그

룹이 1위, 폭스바겐 그룹이 2위, 현대차그룹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텔란티스, GM, 포드, 르노-닛산,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다만 EV 시대의 도래와 함께 테슬라, BYD, 리비안, 샤오미, 비엔나오

(NIO) 등 신흥 플레이어가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BYD는 2025년 BEV 판매 기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대규모 설비 투자, 딜러 네트워크, 안전 

인증—이 EV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기술 장벽

이 높지만, EV는 배터리·모터·인버터 중심으로 부품 수가 약 30~40% 감소하여 기존 생산 공정의 근본적 재설

계를 요구합니다. 

1-2. 글로벌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정의 범위에 따라 약 2.75조 달러에서 4.6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Focus2move는 2025년 글로벌 경량차 판매를 8,875만 대(전년 대비 +1.9%)로 전망했고, S&P 

Global Mobility는 8,960만 대로 추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3.5~6.3% 성장이 전망되나, 이는 지역별·

파워트레인별로 크게 다릅니다. 

중국은 2024년 3,128만 대를 생산하여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특히 EV 부문

에서 글로벌 시장의 약 70%를 점유합니다. 미국은 1,056만 대로 2위, 일본은 824만 대로 3위이며, 인도는 

601만 대로 빠르게 성장하여 4위에 올랐습니다. 이 4개국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59.7%를 차지합니다.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신흥국 시장의 모터리제이션(인도, 동남아, 아프리카)과 EV 전환에 따른 교체 수

요입니다. 반면 성장을 제약하는 변수로는 미국의 Section 232 관세(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가 가장 즉

각적인 리스크이며,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성장 정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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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무역 비용 증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2024년 내수 판매가 163.5만 대(-6.5%)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합

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기차 보조금 축소, 신차 출시 공백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국내 판매가 +2.8%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은 미국 현지 공장(현

대차 조지아, 기아 조지아) 가동 확대와 관세 영향으로 -4.1% 역신장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에서 이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아 AutoLand 화성의 생산운영 직무를 지원할 때,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과 EV·PBV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 전환이 생산 현장

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 변화: 세계 5위에서 7위로 

한국의 2024년 자동차 생산량은 413만 대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멕시코에 밀려 세

계 생산 순위가 7위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었으나, 현대·기아의 해외 

생산 확대(미국, 인도, 체코, 인도네시아 등)로 국내 생산 비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 리스크 대

응을 위해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을 가동하고, 기아도 조지아 공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국내 

생산량의 구조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내 공장은 오히려 더 높은 부가가치의 차량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AutoLand 화성이 PBV 전용 EVO 플랜트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양(Volume)보다 질(Value)로의 

전환이며, 이는 생산 현장 인력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수출은 279만 대(+0.7%)

로 36년 연속 무역흑자를 유지하여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는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

내 공장의 역할 재정의는 생산운영 직무 지원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구조적 변화입니다. 

1-4. 전동화(EV) 전환: 가장 강력한 구조적 변화 

전동화 전환은 자동차 산업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근본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EV 판매(BEV+PHEV)는 1,700만 대 이상으로 전체 신차 판매의 20%를 처음으로 초과했습니

다.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070만 대(+20%)로 성장했으며, WEF(세계경제포럼)는 2025년 EV 비중이 25%

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글로벌 EV 판매의 약 70%가 중국에서 발생하며, BYD·테슬라·지리

(Geely)·NIO·AITO 등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유럽은 약 25%로 두 번째 큰 시장이며, EU의 2035년 내연기

관 판매 금지 규제가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0% 수준이나 IRA 세액공제 효과로 성장세가 가파

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2025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50%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기아 EV3·EV4·캐스퍼 

일렉트릭 등 대중화 전기차의 출시, BYD의 한국 시장 진출(Atto 3, 씰, 돌핀 등), 그리고 정부 보조금의 지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캐즘(Chasm)' 구간—초기 얼리어답터 수요 이후 대중 시장으로의 확산이 더디

지는 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아를 포함한 글로벌 OEM들이 순수 BEV 일변도에서 

하이브리드(HEV)를 병행하는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의 관점에서 전동화 전환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라인은 엔진·변속기 

공정이 핵심이었으나, EV에서는 배터리 팩 조립·고전압 시스템 통합이 핵심으로 바뀝니다. 또한 

ICE·HEV·PHEV·BEV를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유연 생산 체제가 요구되며, 이는 라인 설계·공정 관리·품질 관리·



 

@know.youngwoo 

심층 분석 보고서: 기아-생산운영 및 공정기술(화성) 

안전 관리 모두에서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AutoLand 화성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쏘렌토, K5, K8 등)과 

EV6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EVO 플랜트에서 PBV를 추가 생산하는 복잡한 멀티 파워트레인 생산 체계를 운영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차 산업의 두 번째 메가 트렌드입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24년 1,41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50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9.4%)로 성장이 전망되며, 자동

차 산업이 전체 수요의 27.6%를 차지하는 최대 적용 분야입니다. Mordor Intelligence도 유사한 규모와 성장률

을 제시하고 있어,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차 제조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E-FOREST TECH DAY'를 개최하여 200여 건의 제조혁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AI 기

반 품질검사 시스템은 차체 용접 품질, 도장 표면 결함, 조립 토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량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협동로봇(코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보조하며, 웨어러블 로봇

(VEX: 상체 지원, CEX: 하체 지원)은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장

의 가상 복제본을 만들어 라인 변경·공정 최적화를 물리적 변경 없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합니다. IoT 센서는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고장 전에 예방 정비를 수행하는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을 가

능하게 합니다. 

FACTORY-BI 시스템은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운영 플랫폼으로, 125개 이상의 분석 항목을 통합하여 생

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기아 울산 5공장에 적용한 후 첫 3개월 만에 생산합격률

이 10% 이상 개선되었으며, 5년간 양산 불량 제로를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단

순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생산 현장의 표준으로 만들고 있으며,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 

담당자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과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1-6. 규제 환경의 복잡성 심화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규제 환경의 복잡화입니다. EU는 2025년부터 Euro 7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2035

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럽에 판매하는 모든 OEM에 사실상 2030

년 전후로 EV 전용 라인업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EV 세액공

제($7,500)에 북미 현지 생산 요건과 배터리·핵심광물의 미국/FTA 국가 조달 요건을 부과하여, 생산 거점과 공

급망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232 자동차 관세(25%)는 한국 OEM에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로, 기아는 2025년 약 2.9조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검토 중이며, 2026년부

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관련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설정되어, 공장 단위의 재생에너지 전환

(RE100)과 탄소발자국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복잡성은 생산 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각 시장별로 다른 안전·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차량 사양 관리, 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배터리 조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장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 효율화 등이 모두 생산운영 직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1-7. 가치사슬의 구조적 이동과 제조 현장의 의미 

자동차 산업의 이익 풀(Profit Pool)이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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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제조 → 완성차 조립 → 유통(딜러) → 금융·보험 → 애프터서비스(A/S) 순으로 구성되었고, 이익의 상당 부

분이 유통과 A/S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EV 시대에는 배터리·충전 인프라(EY 추정 2030년 약 4,050억 달

러 시장),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순환경제(배터리 재활용·리퍼비시) 영역으로 

이익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EY의 분석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EV 원가의 최대 50%를 차지하며, 이는 전통적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변속기가 차지하던 비중(약 20~25%)을 훨씬 초과합니다. PwC는 파워트레인·전자장치의 차량 원가 비중이 

2015년 44%에서 2025년 5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 배터리 팩 조립 공정, 고

전압 전기 시스템 통합 공정의 비중과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SDV 트렌드로 인해 차량의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면서, 생산 라인에서의 소프

트웨어 플래싱(Flashing), OTA(Over-the-Air) 업데이트 준비, 전자 제어 유닛(ECU) 통합 테스트 등이 조립 공

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차세대 eM·eS 플랫폼은 SD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므로, 향후 

AutoLand 화성에서 이 플랫폼 기반 차량의 양산이 시작되면 생산 공정의 소프트웨어 관리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에서, 이 가치사슬 이동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가 단순히 "기계를 돌려 

차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배터리·전자·소프트웨어·환경·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 직무"로 진화하고 있

다는 점을 면접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E·HEV·PHEV·BEV를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유연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도전이며,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

다. 

 

Chapter 2. 경쟁사 비교와 기아의 포지셔닝 

2-1. 토요타: 하이브리드 전략의 승리와 EV 전환의 딜레마 

토요타는 2025년 글로벌 판매 1,132만 대로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Y2024(2024년 3월 결

산) 매출 약 45.1조 엔(약 311조 원), 영업이익률 11.9%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토요타의 강점은 프

리우스로 시작된 하이브리드 기술의 축적과 TPS(Toyota Production System)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린 제조 역량입니다. 특히 2023~2025년 EV 캐즘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동화를 서두르

지 않겠다"는 토요타의 전방위 파워트레인 전략(ICE·HEV·PHEV·BEV·FCEV 모두 개발)이 단기적으로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의 약점은 순수 BEV 라인업이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bZ4X 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유럽

에서의 EV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BEV 플랫폼 기반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나, BYD·테

슬라·현대/기아에 비해 2~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또한 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2027~2028년으로 목표하고 있

으나 아직 양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아와의 비교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동일 수준(토요타 11.9% vs 기아 11.8%)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아가 SUV·크로스오버 중심의 고수익 포트폴리오와 원가 혁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

준의 수익성을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토요타는 기아 대비 3.7배의 판매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적 

이익 규모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2. 폭스바겐 그룹: 대규모 구조조정의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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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그룹은 2024년 매출 324.7억 유로, 영업이익률 5.9%로 전년 대비 15% 이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VW 브랜드 자체의 마진은 2.9%로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가 전년 대비 -8%로 하락하고, 

북미에서도 -10.4% 역신장하면서 글로벌 2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898만 대를 판매했으나, 현대

차그룹(727만 대)과의 격차는 2023년 193만 대에서 2025년 171만 대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현재 수만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독일 국내 공장 중 일

부의 폐쇄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강성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V 전환에서는 

ID 시리즈(ID.3, ID.4, ID.Buzz 등)를 출시했으나,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와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치

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 PPE(Premium Platform Electric) 기반의 아우디·포르쉐 전기차 출시와, 

SSP(Scalable Systems Platfor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전환 과도기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기아 지원자의 관점에서 폭스바겐 사례는 "전동화 전환에서 소프트웨어와 제조 실행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반

면교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양산 단계에서 품질·비용·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실

패한다는 교훈이며, 이는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2-3. 테슬라: 기술 혁신의 아이콘에서 브랜드 위기로 

테슬라는 2025년 글로벌 판매 164만 대로 2년 연속 역신장(-8.6%)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81만 대를 정

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등록은 39%나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CEO 일론 머스크

의 정치적 활동(미국 정부 효율부 DOGE 위원장 역할 등)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입니다. Interbrand에 따

르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여전히 기가캐스팅(Giga Casting, 대형 일체형 차체 주조), 4680 배터리 셀,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 슈퍼차저 네트워크 등 기술 혁신력에 있습니다. 특히 기가캐스팅은 차체 부품 수를 획기적

으로 줄여 생산 효율을 높이는 혁신으로, 현대·기아를 포함한 다수의 OEM이 유사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 라인업의 노후화(모델 3는 2017년, 모델 Y는 2020년 출시)와 사이버트럭의 품질 문제, 로보택시

·AI 사업으로의 전략 방향 전환이 자동차 사업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EV 판매 기준으로 BYD가 2025년 BEV 226만 대를 판매하여 테슬라(164만 대)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

니다. 이는 EV 시장에서 "기술 선도자의 독점"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가격 경쟁력·라인업 다양성·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2-4. BYD: 중국발 파괴적 혁신 

BYD는 2025년 BEV 판매 226만 대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EV 업체가 되었습니다. 수출도 100만 대

를 최초로 돌파하여 전년 대비 150%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BYD의 핵심 경쟁력은 수직계열화입니다. 

배터리(블레이드 배터리), 모터, 반도체까지 자체 생산하여 원가를 극한까지 낮출 수 있으며, 저가 모델은 약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OEM에 심각한 위협

이 됩니다. 

그러나 BYD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이익이 33% 감소한 것은 가격 전쟁과 해외 확장 비용의 부

담을 보여주며, 유럽·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장벽(EU 최대 45.3%, 미국 100%)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

도와 딜러 네트워크, 애프터서비스 인프라 면에서도 기아·토요타 등 기존 OEM에 비해 열위입니다. 

기아가 BYD와 경쟁하는 방식은 "가격이 아닌 가치"입니다. 디자인·품질·브랜드 프리미엄·딜러 경험·OT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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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체적 고객 가치를 높여 BYD와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하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의 품질 

무결점(Zero Defect)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5. 현대차그룹 내 기아의 위치: 형제이자 경쟁자 

현대차그룹 내에서 기아의 위상은 지난 5년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차의 저가 세컨드 브랜드"

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2021년 리브랜딩 이후 기아는 독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

준으로 기아(11.8%)가 현대차(8.1%)를 크게 상회하며, 이는 SUV 중심 포트폴리오의 높은 마진과 원가 혁신의 

결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E-GMP(현재), eM·eS(차세대) 플랫폼, 800V 고전압 아키텍처, 배터리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

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철학은 명확히 다릅니다. 기아는 'Opposites United'(상반된 것의 조화)라는 디

자인 철학 아래 스포티하고 대담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통

한 프리미엄 전략과 수소 연료전지(FCEV) 기술에 역점을 둡니다. 

기아의 차별화 영역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PBV(Purpose Built Vehicle)입니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PBV 사업

은 기아가 전담하며, 화성 EVO 플랜트가 그 생산 허브입니다. 이는 기아가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는 핵심 축이며, 현대차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보여줍니다. 또한 

Tasman 픽업트럭도 기아만의 고유 모델로, 호주·동남아·중동 등 신시장 개척의 선봉 역할을 합니다. 

2-6. 기아의 브랜드 전환: 프리미엄 볼륨의 탄생 

2021년 1월 기아는 대대적 리브랜딩을 단행했습니다. 사명에서 '자동차'를 삭제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며, 

'Movement that inspires(영감을 주는 움직임)'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빨간 타원 로고와 

"The Power to Surprise" 슬로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리브랜딩의 효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 2.07조 원에서 2024년 12.67조 원으로 4

년 만에 약 6배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같은 기간 59.1조 원에서 107.45조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CNN

을 포함한 글로벌 미디어가 기아를 "예산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품질 브랜드로 변모한 성공 사례"로 다루었으며, 

EV6는 2022년 유럽 올해의 차, EV9은 2024년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도 기아는 큰 폭으로 순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프리미엄화는 생산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 품

질의 기준도 상향되었고, 생산 공정의 정밀도·마감 품질·검사 기준이 모두 엄격해졌습니다.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 담당자는 이러한 "프리미엄 제조 품질"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기아의 포지셔닝은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볼륨"입니다. 면접에서 

기아를 언급할 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디자인·기술·품질로 차별화된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생

산 현장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Chapter 3. 기아 심층 분석: 전략, 재무, 그리고 AutoLand 화성 

3-1. 사업 구조: SUV 중심 고수익 포트폴리오 

기아의 2024년 판매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RV(SUV/크로스오버)가 전체의 69.5%를 차지한다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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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승용(세단)은 25.1%, 상용은 5.4%입니다. SUV는 세단 대비 높은 가격과 높은 마진을 제공하므로, 이 포

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기아의 11.8% 영업이익률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텔루라이드·쏘렌토·스포티지·셀토

스·EV9·EV6 등이 글로벌 주력 모델이며, 특히 텔루라이드와 EV9은 프리미엄 가격대에서 높은 수요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 26.7%, 기타 해외 26.5%, 한국 18.2%, 유럽 17.8%, 인도 8.2%, 중국 2.7%로 분

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시장이라는 점은 미국 관세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이 왜 그렇게 큰지를 설명합니

다. 동시에 인도(8.2%)의 성장이 주목되는데, 기아 인도 공장(아난타푸르)은 셀토스와 쏘넷의 글로벌 수출 허브 

역할을 하며, 인도 시장은 기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는 63.8만 대(전체의 21.4%)로 

전년 대비 10.9% 성장했습니다. 이 중 하이브리드(HEV)가 36.7만 대(+20%), 순수 전기차(BEV)가 20.1만 대

(+1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BEV보다 높은 것은 

글로벌 EV 캐즘 현상을 반영하며, 기아가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2. 재무 성과의 궤적: 5년간의 대전환 

기아의 재무 성과를 5년간 추적하면 그 변화의 폭이 극적입니다. 2020년 매출 59.1조 원, 영업이익 2.07조 원

(영업이익률 3.5%)에서 출발하여, 2024년에는 매출 107.45조 원, 영업이익 12.67조 원(영업이익률 11.8%)을 

달성했습니다. 4년간 매출은 1.8배, 영업이익은 6.1배 성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아가 한 것은 크게 세 가

지입니다. 첫째, SUV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둘째, 리브랜딩을 통해 차량 평균 판매 가격

(ASP)을 대폭 올렸습니다. 셋째, 제조 원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마진을 개선했습니다. 

2025년은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해였습니다. 매출은 114.14조 원으로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글

로벌 판매도 313.6만 대로 신기록을 세웠으나, 영업이익은 9.08조 원(영업이익률 8.0%)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습니다. 관세 비용 약 2.9조 원이 직접적 원인이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7.17조 원을 기록했

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 122.3조 원, 영업이익 10.2조 원, 판매 335만 대로, 관세 비용을 흡수하면서

도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설비투자 계획은 4.37조 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EVO 

플랜트 서관 완공, 차세대 EV 플랫폼 양산 준비,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3. Plan S에서 '트로이카 전략'까지: 중장기 로드맵의 진화 

기아의 전략적 전환은 2020년 1월 발표한 Plan S('Shift'의 약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Plan S의 두 축은 ①EV 

비즈니스 모델로의 선제적 전환과 ②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PBV, 라이드헤일링 등)의 확보였습니다. 당시 설정

한 목표는 2025년까지 11개 EV 모델 출시, 2027년까지 전용 EV 7종 확보, 2030년 EV 판매 160만 대였습니

다.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한 단계 진화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

이더'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PBV 사업, 자율주행, 로보틱스, AAM(Advanced Air Mobility) 등 미래 사업 영역을 

구체화했습니다. 

2025년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략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30년 EV 판매 목표는 기존 

160만 대에서 125.9만 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를 2030년까지 약 100만 대로 확대하는 멀

티 파워트레인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아가 '트로이카 전략'이라 명명한 이 전략은 EV·PBV·픽업트럭

(Tasman)을 3대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2030년 글로벌 판매 419만 대, EV 비중 30%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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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총 투자 규모는 42조 원이며, 이 중 19조 원이 전동화·로보틱스·SDV 등 미래사업에 배정됩니

다. 

이 전략 로드맵의 핵심 축인 PBV(Purpose Built Vehicle)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PBV는 "용도에 맞게 설계

된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물류·배달·이동식 상점·캠핑·라이드헤일링 등 특정 비즈니스 목적에 최적화된 전기차입

니다. PV5(2025년 7월 출시, 중형)→PV7(2027년, 대형)→PV9(2029년, 초대형) 순으로 라인업이 확대되며, 

2030년까지 글로벌 25만 대 판매(유럽 13.3만, 한국 7.3만)와 매출 32조 원(73%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PV5는 출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 EV 판매 1위(2026년 3월 기준 월 3,967대)를 차지하며 시장의 기대를 넘

어서고 있고, '2026 인터내셔널 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여 상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4. AutoLand 화성: 기아 제조 네트워크의 심장부 

AutoLand 화성은 기아의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약 100만 평

(여의도의 1.3배) 부지에 3개 완성차 조립공장, 엔진·변속기 공장, 프레스 공장, 차체·도장 공장, 길이 4.5km의 

고속 테스트 트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약 11,100명은 기아 전체 임직원의 약 22%에 해당하며, 일일 

생산량은 약 2,300대입니다. 

각 공장의 생산 차종을 보면, 1공장에서는 쏘렌토, Tasman 픽업트럭, K3를 생산합니다. 2공장에서는 니로 하이브

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셀토스를 생산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3공장에서는 

K5와 K8 세단을 생산합니다. EV6는 E-GMP 기반 전용 라인에서 생산되며, 이는 ICE와 EV의 동시 생산 체계

가 이미 AutoLand 화성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utoLand 화성의 입지적 장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 평택항·인천항이 있어 수출 물류에 유리하며, 수

도권 부품 공급망과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현대차그룹의 남양연구소(용인)와의 거리가 가까워 R&D와 생산 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3-5. EVO 플랜트: 4조 원을 투자한 미래형 제조 거점 

AutoLand 화성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EVO 플랜트의 건설입니다. EVO는 'Electric Vehicle Optimized'의 약

자가 아니라 '진화(Evolution)'를 의미하며, 기아의 PBV 전용 생산 거점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에 완공된 EVO 플랜트 동관(East)은 연면적 99,976㎡로, PV5를 연간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Tasman 픽업트럭의 적재함(Tub) 제조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EVO 플랜트 서관(West)은 연면적 136,671㎡로 동관보다 약 37% 더 

크며, PV7을 연간 15만 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PBV 컨버전 센터(63,728㎡)까지 포함하면, EVO 플랜

트 전체의 총 면적은 약 30만㎡(축구장 42개 면적)에 달합니다. PBV 컨버전 센터는 기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용도별 상부 구조물(물류 캐빈, 이동식 상점, 캠핑 모듈 등)을 조립하는 시설로, PBV의 핵심 가치인 "용도별 맞

춤화"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총 투자액 약 4조 원의 EVO 플랜트가 기존 AutoLand 화성 공장(연간 56.3만 대)에 더해지면, 화성 사업장 

전체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81.3만 대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아의 국내 총 생산능력에서 AutoLand 화성이 차

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곳의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인력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

큼 커집니다. 

3-6. E-FOREST: 스마트 팩토리의 구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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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 플랜트에 적용된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E-FOREST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되

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인 Auto-Flex는 다차종 유연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자동차 공장은 하나의 라인에서 한

두 가지 모델만 생산할 수 있었으나, EVO 플랜트는 컨베이어 라인과 셀(Cell) 생산 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한 

PBV 파생 모델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셀 생산 방식이란 차량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일렬로 이동하는 

대신, 개별 작업 스테이션(셀)에서 모듈 단위로 조립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문형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며, 

물류 밴, 이동식 카페, 캠핑카 등 서로 다른 사양의 PBV를 같은 공장에서 유연하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인 Intelligent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제조를 의미합니다. FACTORY-BI 시스템은 125개 이

상의 분석 항목(설비 가동률, 공정 파라미터, 품질 데이터, 부품 재고, 에너지 소비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

터링합니다. AI 알고리즘은 용접 품질 예측, 도장 두께 편차 감지, 조립 토크 이상 판별 등을 수행하여 불량이 발

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예지 품질관리(Predictive Quality Control)는 "불량을 검사하여 

잡아내는" 전통적 방식에서 "불량이 생기지 않게 공정을 사전 조정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세 번째 가치인 Humanity는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을 의미합니다. 웨어러블 로봇 VEX(Vest EXoskeleton, 상

체 지원)와 CEX(Chair EXoskeleton, 하체 지원)는 반복적인 조립 작업에서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대폭 줄

입니다. 협동로봇(코봇)은 위험하거나 고중량의 작업을 보조하며, 작업 공간의 인체공학적 설계(조명, 환기, 소음 

저감, 바닥 완충재 등)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기아의 5대 핵심 가치 중 '사람을 생각

합니다'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도장 공장에는 드라이 스프레이 부스(Dry Spray Booth)가 적용되어 기존 대비 탄소 배출을 약 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AGV(Automated Guided Vehicle) 기반 무인물류로 구축되어, 부품이 자동으로 라인

에 공급됩니다. 또한 유휴부지 10.5만 평에 50M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3-7. 리스크 요인: 5대 핵심 리스크 

기아가 직면한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이자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 관세 리스크입니다. 2025년 약 2.9조 원, 2026년 약 3.3조 원의 관세 비용이 

예상됩니다. 기아는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AutoLand 화성, 광주)과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수출

하므로, 25% 관세의 직격탄을 받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조지아 공장 확대와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과 마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 리스크가 AutoLand 화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믹스 

변경(미국 수출 비중 조정, 다른 시장향 물량 확대)과 원가 절감 압력 심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EV 수요의 캐즘(Chasm) 구간입니다. 초기 얼리어답터 수요가 소진된 후 대중 시장으로의 확산이 더딘 

구간에 진입했으며, 순수 전기차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병행 전략이 불가피해졌

고, 생산 현장에서는 BEV와 HEV를 유연하게 전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셋째는 중국 EV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입니다. BYD, Geely(Zeekr, Volvo), SAIC(MG), 

Chery 등 중국 업체들이 유럽·동남아·중동·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

아는 품질·디자인·브랜드로 차별화하되, 생산 원가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

다. 

넷째는 기술 전환 실행 리스크입니다. 현행 E-GMP 플랫폼에서 차세대 eM(승용)·eS(SUV) 플랫폼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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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2026년에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양산 준비의 지연이나 초기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V 아키텍처의 소프트웨어 통합은 폭스바겐이 CARIAD에서 겪은 것처럼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배터리 공급망과 원자재 리스크입니다. 기아의 EV 배터리는 주로 SK온에서 공급받으며, 리튬·니켈·코

발트 등 핵심 광물의 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중국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반도체 수급 역시 완전히 안정화

되지 않았으며, 차량 1대당 필요한 반도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자율주행·ADAS·SDV 관련) 공급 리스크가 확대

되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기아의 장점만 알고 왔다"는 인

상을 주기보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는 메

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Chapter 4. 기아가 원하는 인재, 조직문화, 그리고 생산 직무의 인재 특성 

4-1. 기아의 5대 핵심 가치: 선언을 넘어 시스템으로 

2021년 리브랜딩과 함께 기아는 고객 중심·사람 중심 문화를 기반으로 5대 핵심 가치를 수립했습니다. 이 가치

들은 단순한 포스터 속 구호가 아니라, 채용·평가·승진·조직개발의 전 과정에 내재화된 기준입니다. 

첫째, '사람을 생각합니다(People)'는 동료·고객·세상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의사

결정, 다양성과 포용의 실천이 핵심 행동 지표이며, 생산 현장에서는 안전 문화, 작업자 배려, 협력사 존중으로 

구체화됩니다. 

둘째,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Together)'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과정과 결과를 함께 

축하하는 협업 문화를 뜻합니다. 생산 현장은 본질적으로 팀 플레이의 영역이며, R&D·품질·물류·보전·구매 등 다

양한 부서와의 상시 협업이 일상이므로 이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셋째,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Empowerment)'는 신뢰 기반 문화, 합의된 목표, 투명한 정보 공유, 약속에 대

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이크로매니징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각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

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Challenge)'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접근, 기존 관행에 대한 도전, 리스크 분석과 

감수, 그리고 실패에서 학습하는 문화를 뜻합니다. EVO 플랜트에 셀 생산 방식이라는 기존에 없던 제조 패러다

임을 도입한 것이 이 가치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섯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Progress)'는 크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데이터와 직관

을 균형 있게 활용한 최적 판단과 신속한 실행을 추구합니다. 이는 일본 제조업의 카이젠(改善) 정신과 맥을 같

이 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현대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상위 조직인 현대차그룹은 도전·창의·열정·협력·글로벌 마인드의 5대 인재 속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Hyundai Way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제1원칙이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이라는 점은 생산 현장 직

무 지원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가

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이는 면접에서 "비용 절감 vs 품질" 같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반드시 

안전·품질을 우선시하는 답변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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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직문화: 대기업 1위, 그 실체 

CEO스코어가 2026년 1월 발표한 분석(블라인드·잡플래닛 기반)에 따르면, 기아는 임직원 만 명 이상의 민간기

업 중 조직문화 평가 1위(5점 만점에 3.85점)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통적으로 조직문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

던 자동차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개 평가 범주 중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경영진 리더십에서 1위, 승진 기회와 복리후생·급여에서 3위를 기록했습

니다. 잡플래닛 1,337건의 리뷰 중 76%가 별 4~5개를 부여하여, 현직자·전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킹산직(King+생산직)'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 기아 생산직의 총보상(급여+성과급+복리후

생) 수준은 국내 제조업 중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기아의 문화 혁신은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됩니다. 정기 컬처서베이는 회사→본부→부서→팀 단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각 단위별 문화 이슈를 데이터로 가시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즈드 조직개발(OD) 

컨설팅이 진행되며, 리더십 코칭과 팀빌딩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리더 서포트 보드'는 다양한 직급

의 직원이 조직 역학을 관찰하고 리더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이는 위계적 조직 문화

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Way to Inspiration' 플랫폼은 직급이나 부서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동료들의 투표를 통해 

채택·실행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혁신 채널입니다. 3주 연차휴가 제도는 장기 근속자에게 충분한 재충

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서 간 소통 바우처는 타 부서 동료와의 식사·커피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여 사일로(Silo) 

현상을 방지합니다. 해외 교환 프로그램(GEP)은 글로벌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다양한 문화

와 업무 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산 현장(AutoLand)의 문화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대근무 체계에 따라 이른 출근-이른 퇴근

의 패턴이 형성되어 근무와 퇴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기아 현직자에 따르면 오전 5시 10분에 통근버스를 타고 

6시 4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퇴근 후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

는 점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평가에 기여합니다. 체육 동아리, 기숙사, 사내 식당, 건강관리센터 등 풍부한 복리후

생 시설도 생산 현장 근무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4-3. 생산·제조 직무가 요구하는 인재 특성: 도메인의 보편적 법칙 

자동차 생산 현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된 인재 특성을 요구합니다. 토요타의 TPS, 현대차그룹의 E-

FOREST, 폭스바겐의 Industry 4.0 등 각사의 제조 철학은 다르지만, 이 직무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된 역

량·사고방식·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아 AutoLand 화성 생산관리 현직자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가 도출됩니다. 

첫째는 분석력(Analytical Capability)입니다. 공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

합니다. 예를 들어 차체 용접 품질이 저하되었다면, 그 원인이 용접 로봇의 팁 마모(Machine)인지, 강판 물성 

변동(Material)인지, 작업 지시서의 오류(Method)인지, 교대조 교체 시 인수인계 미흡(Man)인지를 빠르고 정

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M(Man·Machine·Material·Method) 또는 6M(4M + 

Measurement·Mother Nature)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체계적 원인 분석이 일상적으로 요구됩니다. FACTORY-

BI 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와 SPC(통계적 공정 관리) 차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이 분석력의 기반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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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협상력·조정력(Negotiation/Coordination)입니다.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

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그 개선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설비 변경을 위해서는 보전 팀의 협조가 필

요하고, 부품 사양 변경을 위해서는 구매 부서와 협력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정 변경의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

해서는 재경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오랜 경험에 기반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

어,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Win-Win의 해

법을 찾아내는 갈등 해결 능력이 고성과자의 핵심 특성으로 꼽힙니다. 

셋째는 열린 마음(Open-mindedness)입니다. 생산 현장은 위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아의 조직문

화는 직급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도 "이 방식이 더 효율

적입니다"라고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후배 사원이 제안한 공정 개선 아이디어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 역량이 높은 성과자의 특징입니다. 기아의 'Way to Inspiration' 플랫폼이 이러한 문화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역량 외에도 생산 직무에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다섯 가지 추가적 특성이 관찰됩니다. 

안전 최우선 마인드는 현대차그룹 Hyundai Way의 제1원칙이자, 생산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EV 

생산이 확대되면서 고전압(400V~800V) 배터리 시스템을 다루는 빈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전기 안전 관리

의 중요성이 급증했습니다. "빠르게 하되 안전하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되 빠르게"라는 우선순위의 차이를 체

화한 사람이 이 직무에서 인정받습니다. 

지속 개선(Kaizen/개선) 사고방식은 "현재 상태가 최선이 아니다"는 전제 아래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탐색하

는 태도입니다. 이는 기아의 5번째 핵심 가치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린 

제조의 7대 낭비(과잉생산, 대기, 운반, 가공, 재고, 동작, 불량) 관점에서 공정을 분석하고, DMAIC(Define-

Measure-Analyze-Improve-Control) 사이클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FACTORY-BI, MES, SPC 등 디지털 도구가 보편화된 현대 생산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

량입니다. 경험과 직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판단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5번째 핵심 가치에서 "데이터와 직관을 균형 있게 활용한 최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역량의 중

요성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장기 프로젝트 관리 역량은 신차 양산 준비가 2~3년 주기로 진행되는 생산 현장의 특성에서 도출됩니다. 차량 

설계 수령부터 라인 설계, 설비 조달, 설치, 시운전, 파일럿 생산, 램프업까지의 전 과정을 계획대로 관리하는 프

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

경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리소스를 배분하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크로스 펑셔널 협업 능력은 생산 현장이 본질적으로 다부서 협업의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기아 현직자

는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차량 개발에 참여하며, 구매·재경·R&D·디자인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 직무가 단순히 "공장 안에서만 일하는 직무"가 아니라, "공장과 회사 

전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의 직무"임을 의미합니다. 

4-4. 지원 전략 관점의 인재상 해석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기아 AutoLand 화성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재 프로필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안전과 품질을 타협 없이 최우선시하면서도, 데이터와 체계적 분석에 기반하여 공정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협상을 통해 개선안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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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V·PBV·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두려움 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더해지면, 기아

의 4번째 핵심 가치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와 정확히 맞닿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사례(학교 프로젝트, 인

턴,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를 통해 "나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의 조율 경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경험, 실패

에서 학습한 경험은 기아의 인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소재입니다. 

 

Chapter 5. 직무 분석: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무엇을 하는가 

5-1. 직무의 정의와 세부 구분 

2026년 상반기 기아 신입 채용(career.kia.com, 4월 1일~13일 접수)에서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AutoLand 

화성)'은 지원자 관심이 가장 높은 직무 중 하나입니다. 자소설닷컴 기준 111명이 자기소개서를 작성 중인 것으

로 파악됩니다. 이 직무는 세 가지 세부 기능을 포괄하며, 신입 사원은 배치 시 이 중 한 가지 기능에 주로 배정

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다른 기능으로의 이동과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은 생산 라인을 최초로 구축하고 유지·개선하는 역할입니다. 새로운 차종의 

양산을 준비할 때 라인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필요한 설비의 사양을 결정하며, 설비 조달·설치·시운전을 총괄합니

다. 4M/6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원 배치(Man), 설비 기획(Machine), 부품 공급 물류(Material), 생산 공

정 설계(Method)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안전(Safety)·품질(Quality)·원가(Cost)·납기(Delivery)의 SQCD가 

핵심 목표입니다. 신차 양산은 2~3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므로,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그 기간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아 현직자는 "공장 건설부터 양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생산기술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은 이미 구축된 라인의 양산 중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실시간 공정 파라미터(용

접 전류·전압, 도장 온도·습도, 조립 토크 등)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품질·원가·납기(QCD) 목표 달성을 위한 

튜닝을 수행합니다. 돌발 생산 문제(설비 고장, 부품 불량, 품질 이상 등)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

고 대응하는 트러블슈팅이 핵심 업무입니다.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소방관"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라인 가동률과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산운영/생산관리(Production Operations)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생산 활동을 계획·조율·통제하는 역할입니

다. 수요 예측에 기반한 월간·주간·일간 생산 스케줄을 수립하고, 재고 수준을 관리하며, 인력 배치를 최적화합니

다. 협력사의 부품 공급 일정을 조율하고, JIT(Just In Time) 또는 JIS(Just In Sequence) 납품 체계를 운영합

니다. 라인 퍼포먼스(OEE, 택트 타임, 품질률 등)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 목표 대비 실적을 추적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원가 관리의 관점에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2. 하루의 업무: 새벽부터 시작되는 생산 현장 

기아 AutoLand 화성 현직자(생산관리)의 실제 일과를 기반으로 업무 흐름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새벽 5시 10분에 통근버스에 탑승합니다. AutoLand 화성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하여 수도권 주요 거

점에서 통근버스가 운행됩니다. 버스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하루의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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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40분에 업무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야간 생산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야간조에서 발생한 생산 이슈, 설비 

고장, 품질 문제, 부품 부족 상황 등이 리포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전 중 우선 대응할 사항을 

파악합니다. FACTORY-BI 대시보드에서 전일 및 야간의 OEE, 불량률, 라인 가동률 등 핵심 지표를 확인합니다. 

오전 중에는 생산 현장 순회가 이루어집니다. 프레스·차체·도장·의장 4대 공정을 직접 방문하여 라인 상태를 점

검하고, 작업자와 대화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EVO 플랜트의 경우 건설·시운전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진

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장 순회 중 발견된 이슈는 즉시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오전 후반에서 오후 초반까지는 부서 간 회의가 집중됩니다. R&D와의 설계-제조 간 협의(DFM: Design for 

Manufacturing), 품질 부서와의 SPC 데이터 리뷰, 물류 부서와의 부품 공급 상황 점검, 보전 팀과의 설비 정

비 일정 조율 등이 이루어집니다. 협력사와의 전화·화상 회의를 통해 부품 품질 이슈나 납기 조정을 논의하는 것

도 빈번합니다. 

오후에는 실시간 생산 이슈 해결에 집중합니다. 설비 이상, 품질 저하, 부품 결품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현

장에 투입되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진행합니다. 이슈가 없는 날에는 지속개선 프로젝트(Kaizen), 신차 양

산 준비 업무, 교육·자기 개발 등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이른 출근-이른 퇴근 체계의 장점은 퇴근 후 충분한 개인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

이며, 이것이 기아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평가 1위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교대근무 체계이므로, 

야간조 근무가 포함된 주기도 있으며, 긴급 생산 이슈 발생 시에는 퇴근 후 전화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

다. 

5-3. 한 달과 1년의 업무 사이클 

월간 단위로는 생산 계획 리뷰 및 조정이 핵심 업무입니다. 전월 생산 실적을 분석하고, 당월 및 익월 생산 계획

을 수립·조정합니다. KPI(OEE, 품질률, 택트 타임, 처리량, 안전 지표 등) 추적·보고가 이루어지며, 지속개선 프

로젝트의 마일스톤을 관리합니다. 협력사 성과 평가(품질, 납기, 원가 등)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됩니다. 안

전 감사·교육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아차사고(Near Miss) 보고와 대책 수립도 월간 리뷰의 중요

한 항목입니다. 

연간 단위의 업무 사이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신차 양산 준비가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양산 

전 2~3년 주기로 진행되며, 차량 설계 수령→라인 설계→설비 조달→설치→시운전→파일럿 생산→램프업의 단

계를 거칩니다. 둘째, 연간 생산 목표 수립과 달성이 핵심 과업입니다. 경영진이 제시한 연간 판매 목표를 생산 

계획으로 번역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라인 능력(Capacity) 확보, 인력 배치, 설비 정비 일정을 수립합니다. 

셋째, 주요 설비 업그레이드·라인 개조가 연간 또는 반기별로 계획됩니다. 통상 여름과 겨울의 정기 셧다운

(Shutdown)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됩니다. 넷째, IATF 16949(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공장 전체 감사가 연간 

또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문서화·프로세스 정비·교육이 수반됩니다. 

5-4. 이해관계자 맵: 공장은 혼자 돌아가지 않는다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중 가장 빈번하게 협업하는 부서는 R&D/설계입니다. 신차 개발 과정에서 설계의 생산 타당성

(Manufacturability)을 검토하고,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 요청을 R&D에 전달합니다. "이 설계대로

는 조립이 불가능하다" 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면 조립 시간을 30% 줄일 수 있다"와 같은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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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 제공하는 것이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품질 부서와는 품질 기준의 공동 설정, SPC 데이터 공유, 불량 분석 및 개선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품질 부서와 합동으로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를 수립합니다. 

물류/자재 부서와는 JIT/JIS 부품 공급 스케줄링, 재고 관리, 부품 결품 대응에서 협업합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

은 수천 종의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서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물류와의 협조는 생산 연속성의 기본입

니다. 

보전(Maintenance) 부서와는 예방정비 계획 수립, 돌발 고장 대응, 설비 개선에서 협업합니다. 설비 고장은 라

인 정지로 직결되므로, 보전 팀과의 신속한 소통은 OEE 유지의 핵심입니다.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이 확산됨에 따라 IoT 센서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이 증가하

고 있습니다. 

구매 부서와는 설비 조달, 협력사 선정 및 관리에서 협업합니다. 새로운 설비나 공구를 도입할 때 기술 사양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이지만, 실제 구매 절차와 계약은 구매 부서가 담당하므로 긴밀한 조율

이 필요합니다. 

생산기획 부서와는 생산 물량·라인 캐파 계획에서 협업합니다. 영업 부서의 판매 전망을 기반으로 생산기획 부서

가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생산운영 팀은 이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제조솔루션본부는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디지털 트윈·AI 품질관리 등을 개발·배포하는 조직으로, 

AutoLand 화성의 생산운영 팀과 협업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추진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부품 협력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품의 품질·납기·원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신차 양산 시

에는 협력사의 양산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설비 벤더와는 설비 사양 설정, 설치, 커미셔닝(초기 가동 검증),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 관리에서 협업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

의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파트너로, 생산 현장의 디지털 시스템 관련 이슈를 지원합니다. 규제기관(고용노동

부, 환경부, IATF 인증기관 등)은 안전·환경 규제 준수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합니다. 

5-5. 요구 역량 체계: 기술·지식·소프트스킬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술적 역량, 지식 영역, 시스템 도구, 소프트 스킬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봅니다. 

기술적 역량으로는 프레스·차체·도장·의장 4대 공정에 대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프레스 공정은 강판을 차체 패널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으로, 프레스 금형 설계·관리, 프레스 라인 운영이 핵심입니다. 차체(Body) 공정은 프레스

에서 성형된 패널들을 용접·접합하여 차체 골격을 완성하는 공정으로, 스팟 용접·아크 용접·레이저 용접 등 다양

한 접합 기술과 용접 로봇 프로그래밍이 관련됩니다. 도장(Paint) 공정은 차체에 방청·중도·상도·클리어 코팅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공정으로, 도장 부스의 온도·습도·풍속 관리, 도장 로봇 제어, 환경 규제(VOC 배출) 준수가 

핵심입니다. 의장(Assembly) 공정은 도장이 완료된 차체에 엔진(또는 배터리 팩), 시트, 대시보드, 와이어링 하

네스 등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만드는 공정으로, 인력 배치·작업 표준화·조립 품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로봇 프로그래밍 및 AGV(자동 안내 차량) 등 자동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EVO 플랜트에는 AGV 기

반 무인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협동로봇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동화 설비의 운영·유지보

수 능력이 요구됩니다. SPC(통계적 공정 관리)와 IATF 16949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품질 관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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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CATIA·AutoCAD 등 CAD/CAM 도구의 활용 능력은 설계 도면을 읽고 라인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데 필

요합니다. 기아 현직자는 "CATIA를 다룰 줄 알면 실무 적응에 즉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식 영역에서는 린 제조(Lean Manufacturing)의 원리와 7대 낭비 개념, 식스시그마(Six Sigma)의 DMAIC 

방법론,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전사적 생산보전)의 자주보전·계획보전 체계, OEE(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설비종합효율) 산출·분석·최적화 방법론 등이 핵심입니다. E-FOREST 스마트 팩토

리 생태계(디지털 트윈, AI 품질관리, 예지보전, AGV, 코봇 등)에 대한 이해와, 차량 구조·조립 공학의 기본 지식, 

그리고 EV 생산 확대에 따른 고전압 안전(800V 배터리 시스템, 절연 관리 등)에 대한 지식도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구로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한 MES

는 생산 주문·작업 지시·품질 검사·설비 상태·부품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생산 현장의 모든 활동이 

이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됩니다. FACTORY-BI는 125개 이상의 분석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 플랫폼입니다.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생산 계획, 재고 관리, 원가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공장의 가상 복제본으로, 라인 변경이나 공정 최적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프트 스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가장 강조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직무의 이해관계자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돌발 생산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서 발휘되며, 도전정신은 EVO 플랜트의 셀 생산 방식 같은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책임감은 "나의 라인, 나의 품질, 나의 안전"이라는 주인

의식으로 표현되며, 적응력은 교대근무·긴급 대응·신기술 도입 등 변화무쌍한 생산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5-6. KPI와 성과 평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생산 현장의 핵심 KPI는 OEE(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설비종합효율)입니다. OEE는 가동률

(Availability) × 성능(Performance) × 품질률(Quality)로 계산되며, 85% 이상이면 월드클래스(World Class)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가동률은 계획된 생산 시간 중 실제 설비가 가동된 시간의 비율이고, 성능은 설비가 이론

적 최대 속도 대비 실제 얼마나 빠르게 운영되었는지를, 품질률은 생산된 제품 중 양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택트 타임(Takt Time)은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몇 분(또는 몇 초)에 한 대씩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나

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생산 목표가 1,000대이고 가용 생산 시간이 1,000분이라면 택트 타임은 1

분입니다. 실제 사이클 타임(Cycle Time: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택트 타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생산 운영의 핵심입니다. 

불량률은 총 생산 대수 중 불량(검사 기준 미달)이 발생한 비율을 나타내며, PPM(Parts Per Million: 100만 개당 

불량 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납기 준수율은 고객(딜러·해외 법인)이 요구한 납기에 맞춰 차량을 출하한 비

율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원자재·재공품·완성품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를 나타내며, 높을수록 효율적입

니다. 안전 지표로는 사고율(LTIR: Lost Time Injury Rate)과 아차사고 보고 건수가 관리됩니다. 

기아는 FACTORY-BI를 울산 5공장에 적용한 후 첫 3개월 만에 생산합격률이 10% 이상 개선되었고, 5년간 양

산 불량 제로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의 가치를 수치로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경력 경로는 매니저(G1, 신입) → 책임매니저(약 10년차) → 팀장 → 부장 → 임원 순이며, 일반적 승진 소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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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아의 인사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횡이동 경로로는 해외 공장 주재원(슬로바카, 멕시코, 인도, 조지아 

등), 제조솔루션본부(스마트 팩토리 기획·개발), 품질 부서, R&D 인터페이스(생산-설계 간 브릿지 역할), 그리고 

사내 MBA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전략 직무 이동 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디지털 제조, 자동화 엔지니어

링, 신차 양산 관리, PBV 전문가 등이 전문화 경로로 열려 있습니다. 

5-7. 실제 업무 시나리오: 이 직무의 일상을 체험하다 

시나리오 1은 신차 양산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PV5의 EVO 플랜트 양산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합니다. 

양산 24~18개월 전, R&D로부터 PV5의 차량 설계 데이터를 수령합니다.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이 설계를 검토

하여 생산 타당성(Manufacturability)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의 조립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 용접 포인트의 간

격이 로봇 건(Gun) 사양과 맞지 않는다" 등의 피드백을 R&D에 전달하고, 설계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DFM(Design for Manufacturing) 리뷰라고 하며, 양산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활동입니다. 

양산 18~12개월 전, 라인 레이아웃 설계가 본격화됩니다. EVO 플랜트의 셀 생산 방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

용하기 위해, 기존 컨베이어 라인과 셀 스테이션의 최적 배치를 결정합니다. AGV의 이동 경로를 설계하고, 각 

스테이션에 필요한 설비·공구·지그(Jig)의 사양을 확정합니다. 설비 조달이 시작되며, 국내외 설비 벤더와의 계약

·사양 협의·납기 관리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라인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물리적 건설 

전에 병목·동선 충돌·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식별합니다. 

양산 12~6개월 전, 설비가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시운전(Commissioning)이 진행됩니다. 각 설비가 사양대로 

작동하는지, 설비 간 연동이 원활한지를 확인합니다. 협력사의 부품 양산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시범 부품을 수

령하여 조립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작업 표준서(SOS: Standard Operation Sheet)를 작성하고, 현장 작업자 교

육을 시작합니다. 

양산 6~3개월 전, 파일럿 생산이 시작됩니다. 소량의 차량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하며,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를 기록·분석·해결합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이슈가 보고되고,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

는 것이 파일럿 생산 기간의 핵심 업무입니다. 4M 분석을 통해 각 이슈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실행한 후 효과를 검증합니다. 

양산 3개월~출시까지, 램프업(Ramp-up) 생산이 진행됩니다.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라인 속도(택트 타

임)를 목표 수준으로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빠르게 생산하되 품질을 유

지한다"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이 핵심 도전입니다. 램프업 기간 동안의 OEE, 품질률, 안전 지표를 면밀히 모니

터링하고, 최종적으로 양산 목표 달성을 확인합니다. 

시나리오 2는 실시간 품질 이슈 대응 상황입니다. FACTORY-BI 시스템이 도장 공정에서 품질 지표의 이상을 감

지합니다. 특정 도장 부스에서 도장 두께 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알림이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전달됩니

다. 엔지니어는 SPC 차트를 확인하여 편차의 패턴(랜덤인지, 추세적인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지)을 분석합

니다. AI 알고리즘이 제시한 잠재 원인(부스 온도 변동, 도료 점도 변화, 스프레이 건 노즐 마모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인이 식별되면 관련 팀을 소집합니다. 보전 팀에는 노즐 교체를, 자재 팀에는 도료 로트 확인을, 품질 팀에는 

영향 받은 차체의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각 팀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보전 팀은 정기 정비 

일정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자재 팀은 도료 교체의 비용을 우려하는 등), 이를 조율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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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이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입니다. 

시나리오 3은 지속 개선 프로젝트의 예시입니다. OEE 데이터 분석에서 의장 공정의 특정 스테이션이 병목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스테이션의 사이클 타임이 택트 타임에 근접하여 여유(Buffer)가 거의 없고, 작업자의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이 높다는 아차사고 보고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식스시그마 DMAIC 사이클을 적용합니다. Define(정의) 단계에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Measure(측정) 단계에서 현재 사이클 타임, 불량률, 작업자 동선 등을 정밀 측정합니다. Analyze(분석) 단계에

서 근본 원인을 식별한 결과, 해당 스테이션에서의 부품 공급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특정 조립 작업이 인력에 과

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Improve(개선) 단계에서 AGV 경로 변경과 협동로봇 도입을 제안하고, 디

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효과를 사전 검증합니다. Control(통제) 단계에서 개선 전후의 KPI를 비

교하고,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례는 연간 'E-FOREST Tech Day'(약 9,000명 참가)에서 발표되기도 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되

면 다른 공장에도 수평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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